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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월 1 4일 오전 1 1시 충북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하누재

에 있는 백록서원白鹿書院 경
효사景孝祠에서 추밀공파 정

헌공계 동흥부원군東興府院君
남강南岡 권상權常(시조후 2 1
세)선생의 무자년戊子年 추향
이 봉행되었다. 백록서원의 향
사는 청주ㆍ청원지역 유림이
주관하고 음력으로 9월 1 6일
이 정일이다. 추수철인데도 원
근에서 7 0여명이 참제하여 근
래에 드문 성황이라 하였다.
이날 권진택權晉澤 남강공종
중 도유사가 종헌관으로 행공
하였는데 본손이 헌관이 되는
것으로는 이 서원에서 처음 있
는 일이라 하였다.

이날의 집사자 명단은 다음
과 같았다.

초헌관 : 노양우盧亮愚
아헌관 : 김석태金錫泰
종헌관 : 권진택權晉澤
직일直日 : 오준식吳俊植
집례 : 박종무朴鍾武
대축 : 권송웅權松雄
봉향 : 정황모鄭煌謨
봉로 : 신원식申元植
사준司尊 : 음중현陰重鉉
봉작 : 변상태卞相泰
전작 : 이성재李聖載
찬인贊引 : 이용로李龍魯
알자謁者 : 권이춘權彛春
진설 : 권영목權寧睦
백록서원은 숙종 3 6년,

1 7 1 0년에 고을 유림이 남강의
덕행을 기려 향화를 받들기 시
작한 곳인데 5 0년이 지나 영
조 3 6년 1 7 0 0년에 봉계서원鳳
溪書院에 이향하였다가 고종
高宗시에 이르러 방금邦禁으
로 훼철되고 경술국치후 1 7년
이 지나 땅을 가려 지금의 서

원을 복설하였다. 서원의 삼문
우측에 있는 묘정비에 1 9 9 3년
9월 진성眞城 이가원李家源이
찬한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그
규모가 사우祠宇만을 겨우 갖
춘 것으로서 미비하였으나
1 9 8 8년에 강당과 재실을 추성
追成하고 신문과 담장을 중수
하는 공사를 시작하여 1 9 9 1년
에 준공하여 지금의 면모를 갖
추었다고 명각되어 있었다.

<사진·글 權奇允>

4·6배판1 6 3 0면에집성된시조태사공의득성이전김알지大輔公이래천년과득성이
후천년의榮辱과곡절이어린안동권씨姓族의大河實錄!
文獻世鑑·太師權公實記·陵洞誌·陵洞實記·陵洞千年略史등안동권씨대종중에5백년
동안축적돼온古文漢字만리장편敍事의완벽한국역주해와원문조판병재!
원색사진판9 6면, 원고지1만여장분량으로책자의수명1백년을 내다보고제작한최고
급寶藏本.

安東權氏宗報社 서울分社
서울 종로구 필운동 288-1·110-044

전화 02)723-4480·732-9139

저자-權五焄
저작권자-安東權氏太師公實記編纂委員會

보급처-安東權氏宗報社
상·하 2권 값 15만원

六禮이야기[48,000원] 별책 사은품 증정

永嘉言行錄에앞서나왔어야할영가언행록과쌍벽을이루는 千年安東權氏의編年體姓氏史

별책으로함께포장된9 6 0면정가4 8 , 0 0 0원의六禮이야기는사은품으로증정하는것입니다.

충북청원군옥산면白鹿書院향사
權晋澤남강공종중도유사헌관으로

▲ 백록서원의 향사가 봉행되고 있다.

▲ 권진택 종헌관이 작헌하고 있다.

1 0월 1일 서울 성북구 정릉
동 소재 안동권씨기로회耆老
會 사무실에서 2 0 0 8년도 정기
총회가 열렸다. 회의는 예정시
간보다 3 0분쯤 늦은 1 1시 3 0
분에 회원들이 모이기를 기다

려 2 0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권오일權五逸씨의 진행으로
기본의례를 행하고 개회되었
다.

권병홍權炳洪 회장이개회인
사말에서 저간의 경과와 현황

을 설명하고 의제에 따라 2 0 0 8
년도 결산심의ㆍ2 0 0 9년도 예
산안 심의ㆍ임원 개선 등의 안
건처리에 들어갔다. 권우식權
虞植 감사의 회계감사보고가
있고 2 0 0 8년도 결산안과 2 0 0 9
년도 예산안 심의ㆍ임원 개선
등의 심의 처리에 들어갔다.
결산안과 예산안이 심의되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다음 회장 이하 전임원의 임
기만료로 임원개선의 안건에
들어갔다. 권준식權俊植 수석
부회장이, 현임 권병홍 회장의
연임을 제의하였다. 현임회장
이 임기중유고가 된 전임 회장
의 잔여임기 1년의 보선임기만
을 수행하였으므로 차기 2년의
7대회장으로 연임케 하는 것이
인정과 도리에 합당하다는 의
견이었다. 이에 권기봉權琪奉
회원이 정식 선출절차를 거칠
것을 발의하여 임원개선을 위
한 임시의장으로 권영익權寧
翼 명예회장이 선출되었다.

권영익 임시의장은 고령의
권병홍회장이1년의 보선임기
를 충실히 수행해준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고 나서, 현재 기로
회가 답보와 부진 상태에 있는
것이 타개되어야 하는데 이를
해결할 적임의 회장후보로 현
재 집의공종회장執義公宗會長
권영상權寧相씨를 소개하며
합의추대를 제의하였다. 기로
회의 1 0여년 현안은 그 사무실
건물과 대지 지분의 소유권 문
제인데 이것이 중앙종친회와
의 약정채권채무관계와 얽혀
협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권영상씨가 사적으로 중앙종
친회장을 만난 기회에 이 문제
에 대한 선처를 건의한바 중앙
종친회장에게서 금년 안에 이
를 해결해 주겠다는 언질을 받
았다는 것이 권영상씨의 설명
이었다. 그러나 권영상씨는 종
사에 경륜이 없고 기로회에 대
해서도 생소한 처지임을 들어
회장 후보가 되는 것은 부적합
하다고 극구 사양하였다.

이에 임시의장은 권태영權泰
永ㆍ권기봉ㆍ권오필權五泌ㆍ
권오상權五相씨등 4인을 전형
위원으로 선임하여 의장 본인
을 포함한 5인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하고 정회를 선포한 뒤 별
실에 들어가 전형회의를 하였
다. 5분 후 회의를 속개한 임시
의장은 권영상씨를 차기 회장
으로 선임한 전형 결과를 발표
했다. 권영상씨는 중앙종친회
와의 협상의 성패에 관계없이
금년말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나서 신년초에는 회장직에서
벗어난다는 조건으로 그 취임
을 수락하였다. 이어 감사에는
권오상ㆍ권우식 전임 감사를
유임시키고 그밖의 임원은 신
임회장이 회원들의 의견을 수
렴하여 인선하여 차기 회의시
발표하도록 위임하고 폐회하
였다.

<사진ㆍ글 權奇允>

▲ 신임 권영상회장이 취임을 수락하고
있다.

안동권씨기로회정기총회
새회장으로權寧相씨선출

▲ 기로회의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